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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
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
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
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
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
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
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에스겔 37:3-5



팬데믹이 끝나고 작년부터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미국 서부지역인 샌디에고를 시작으로 엘에이 근교 오렌지 카운티에서 선교세미나
를 진행했습니다. 
선교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구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 세미나를 통해 오엠 선교회가 지역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교 프로그
램들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선교 세미나 
(2024. 1월 & 6월 ~ 7월)

2024 오엠 선교사 후보생 합숙 훈련 및 파송 (2024. 3월)

샌디에고 한빛교회 (1월)
& 풀러턴 장로교회 (6~7월)

사진: 수료식(위쪽) , MK돌봄 (왼쪽부터)  , 한남대 선교관 방문 , 기도 시간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저희 오엠 선교회에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젊은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훈련중에 탄
생한 신생아부터 8살까지 총7명의 아이들이 선교사 부모들
과 함께 합숙훈련을 받았습니다. 십대부터 50대까지 하나
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감사한 것
은 훈련원 이사회에서 다음세대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지
원하고 돕기 위해 이들 훈련생들을 위해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해주셨습니다.

국내 합숙 훈련을 모두 마친 훈련생들은 아프리카 잠비아,
필리핀 그리고 국내 여수 등으로 흩어져 다시 3개월의 언어
와 타문화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기간 동안  말라리
아와 열병 등에 걸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모두가 훈련
을 잘 마치고 현재는 로고스호프, 일본, 몰도바 등 자신의
선교지로 출국해 신임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인세계선교사대회 (다음세대 선교동원과 전략)
(2024. 4월 24~27))

사진: 전도 실제 강의와 훈련

2024년 4월에는 천안에 위치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소속 170여 개국에서 사
역하고 있는 약 300여명의 한인 선교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세계선교의 세대 계승을 위해 다음
세대 선교동원과 전략 모색을 위한 선교대회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현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모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선교대회였습니다. 
저희 오엠선교회와 같이 선교역사가 오랜 서구교회와 국제선교단체들은 이런 주제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다루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다음세대 사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
한 이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다음세대가 일어나길 기도하며 저도 이번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여러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진: 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지도자들과 함께  



1ST WEEK 
CONFERENCE  IN GERMANY

장소: 독일  오펜부르크 

기간 :  7/26(금) ~ 31(수) 틴스트릿 컨퍼런스 참가
60여개국 2,000 여명 참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및 아메리카)

독일의 남부 Offernburg 에서 일주일 동안 전세계 60여개국에서 모인 수 천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
력이라는 주제로 오엠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지원한 청소년들을 인솔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틴스트릿 유럽에 다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애즈베리 대학에 임하
셨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전세계 십대들 위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가득찼습니다. 

2024 틴스인미션 OM 국제청소년수련회 
(2024. 7월 25~8월 7일)

사진: 참가국 지도, 숙소, 찬양과 기도의 시간, 성경공부와 소그룹 시간

사진: 등록 및 오전과 저녁 집회 모습  



참가한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한국 참가자들에게 서로 목줄을 교환하자고 해도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더 귀
한 희귀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 우크라이나 소년이 갑자기 걷고 있던 저의 길을 가로막고 나타났습니다. 그
리곤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폴랜드 간사님을 통해 자기가 저의 목줄을 원하니 자기와 교환할 수 없냐고 말하는 것이었
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얼른 아이에게 저의 목줄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며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순간 소년의 모습을 본 폴랜드 간사님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곤 이 아이
가 우크라이나 출신의 전쟁 피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처음 알려주었습니다. 간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소년은 전쟁
의 공포와 상처로 인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단 한번도 아이가
제대로 웃는 모습을 본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
무나 감격해 눈시울을 붉힌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소년을 사랑으로 섬기는 폴랜드 간사님과 그 사랑의 섬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가는 소
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틴스트릿을 통해 다음세대를 치유하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이 귀한 순간
을 사진에 함께  담아 간직하였습니다!

틴스트릿에는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네 종류의 십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해외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둘째는, 한국인 부모를 가진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청소년입니다. 세째는, 해
외에 살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K문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제 청소년들입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또 한국을 사랑하는 글로벌 청소년들을 초청해 그들과 함께 교제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온 한국인 청소년들을 통해 큰 기쁨과 위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
니다. 저는 해마다 틴스트릿을 참여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음세대 선교를 위해 글로벌 십대들이 좋아하는 K-문화를 어떻
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세대 선교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를 거듭할 수록 확인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 소년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른쪽 사진에 오렌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어린아이는 우크라이나 피난민 소년입니
다. 아직 나이가 어려 틴스트릿 참가 대상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어머니도 현재 군인으로 전투 중에 있기에
소년을 돌보고 있는 오엠 폴랜드 사역자를
따라 이곳에 온 소년이었습니다.  

틴스트릿 문화 가운데 하나가 참가자들이
목에 걸고 있는 자기나라의 국기가 세겨진
목줄을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저희 한인
참가자들이 걸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국기
가 동시에 세겨진 목줄은 많지가 않아서 모
든 참가자들이 교환하기 원하는  인기템 가
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글로벌 청소년

사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프랑스 다문화 자녀, 선교사 자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글로벌 청소년



2ND WEEK 
VISION  TRIP & GLOBAL LEADERSHIP
TRAINING

스위스 취리히 
(쯔빙글리 종교개혁의 중심지 취리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사랑했던 도시 & 구텐베
르그의 인쇄술과 칼뱅의 기독교 강요 & 위그노
교회의 피난 도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보름스
(마틴 루터의 종교 재판이 열렸던
장소)

루터 광장
(보름스 루터광장에는 종교개혁
기념동상이 있다. 중앙에 서있는
마틴 루터의 동상은 그의 종교개
혁에 영향을 끼친 종교개혁의 선
구자들이 동상의 네 귀퉁이를 떠
받치고 있다)

스위스 비텐베르그 성경학교
(스위스 알프스의 가장 높은 세 봉우리가 보이는
산악도시에 위치한 비텐베르그 성경학교는 2차
대전이 끝난 현대 스위스 선교의 중심지였다. 

종교개혁의 5대 표어
'오직 성경(Sola Scriptura)ㆍ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ㆍ오직 믿음(Sola Fide)ㆍ오직 은혜(Sola Gratia)ㆍ오
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



헤브론 원형학교와 다음세대 선교
헤브론 원형학교 교장선생님과 순회선교단이 저희 선교관을 방문해 서로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헤브론 원형학교는
대안학교를 통해 다음세대 젊은이들을 복음의 정병으로 준비시키는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저희 선교회와 MOU를 통해 매년
다음세대 선교사들이 저희 오엠선교회를 통해 단기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다음세대 선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모임이었습니다. 

기타 모임과 소식들

사진: 헤브론 원형학교 & 순회선교단 방문

OM 의 날
청년시절 오엠 선교사로 섬겼던 오엠 식구들이 오랜만에
선교관에서 다함께 모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
해 섬기는 귀한 분들입니다. 

한국에서의 모임
한국에서도 여러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오엠이사회를 비롯해 새
벽에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를 비롯해 앞으로의 선
교협력을 위한 귀한 만남과 연합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O M K W M  소식지  |  O M  K W M  후원  방법

 1. 체크  송금
 Pay to: OM KWM

 주소 :  1221 Rain Tree Dr,

 La Habra, CA 90631

 2. 은행계좌  송금
 Bank Name: Wells Fargo

 Account Name: OM KWM

 Account #: 2337971192

 Routing #: 121042882

3. 메모란에  사역  제목을  기입함

OM KWM 후원 방법

전    화  | 626 –720 – 3907
주    소  | 1221 RAIN TREE DR.
            LA HABRA, CA 90631
이메일  |
OMKWMOFFICE@GMAIL.COM
웹주소  | WWW.OMKWM.ORG

선교사  자녀  MK 장학금  후원

10대  선교사  후원

다음  세대  사역  후원

국제  구호  기금  후원

OM KWM 본부  후원



O M K W M  소식지  |  O M  K W M  협력  기관과  섬기는  이들

이사장  :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  교회)

실행이사: 김용훈  목사  (증경  이사장)

            (워싱턴  열린문  장로교회)

이사:

강준민  목사  (증경  이사장)   

                 (새생명비전교회)

계재광  목사  (아름다운교회)

김상돈  목사  (과테말라  한인교회)

김영진  목사  (베다니장로교회)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류인현  목사  (뉴프론티어교회)

박종범  목사  (런던열방교회)

백정우  목사  (남가주동신교회)

석진철  목사  (오클랜드우리교회)

신동수  목사  (로고스교회)

이주형  목사  (앤아버한인교회)

조석현  집사  (CROWN FINANCIAL PARTNERS)

한기홍  목사  (증경  이사장)

                 (은혜한인교회)

OM KWM 이사  현황

이사  현황  및  협력  후원  교회
OM KWM STAFF

대표  :  김일권  선교사  

STAFF : 

문희곤  (유럽)

김아람  (TEENS IN MISSION

DIRECTOR)

장인경  (행정, 상담)

정동원  (중보기도)

조성희  (중보기도)

            


